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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녀 에이즈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 느 확인되었을 때 국내 감염 실태를 파 

악하고 감염자가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극소 

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특수업태부를 시작 

으로 정기 검사대상를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나 보건소를 통한 정기적인 에이즈검사 

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검사 

대상자와 성적 대상자의 건강을 위한 취지에서 

라도 에이즈 검사는 강제검사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부작용이 제기된다. 의도적으로 검사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에이즈검사를 완벽하게 수 

행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미 감염자로 알려진 

사람이 다시 보건증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능하다. 따라서 항체미형성기간동안 검사를 받 

는다면 에이즈에 감염되었어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 즉 검사 시점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 

어도 이들 모두가 실제적으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아주 적은 수에 불과 

하지만 에이즈검사를 통과하였으니 아무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인 

식하는 경우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 

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기적인 에이즈검사를 통하여 

양성으로 확인되는 감염자의 숫자가 투자에 비 

하여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서는 평가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또한 보건소의 정기 에이즈 검사는 기술적으 

로 문제점을 갖는다. 근래 검사기술이 향상됨 

에 따라서 감염된 다음에 확진 기간이 짧아지 

고 있다 하여도 아직도 

에이즈바이러스에 걸 

린다음두서너 

달이 지나서 항 

체가 형성되고 

나서야 검사가 

가

수 있다. 우리의 경제여건 

으로 봐서 소수이나마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 

를 방지하는 에이즈검 

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 

하는 보건소를 통한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는 

상기한 문제점을 갖고 있 

어 정기검사대상자, 이들의 

성적 대상자, 기타 에이즈 

의 위험군에게 이러한 사실 

을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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